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0.87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오지현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Ji Hyun Oh(forshun@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182명의 학생이었으며 연구는 2013년 11월 15일

부터 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

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을 조사하였으며, SPSS/WIN 20.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2.65점으로 중간이상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전공만족도는 3.43점, 대학생활 적응 정

도는 3.14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점수는 학년별, 성별, 동아리 활동, 한달 용돈 정도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적응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고 간호 전문직인으로의 가치관

과 자부심을 양성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학업지도 및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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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consisted of 182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3 and analyzed using 

SPSS/WIN 21.0 program. The mean score of self-esteem (2.65), major satisfaction (3.43) and 

college adjustment (3.14) were above the average. Among demographic factors, grade-level, 

gender, club activities, and monthly incom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score of college 

adjustment. College adjust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when self-esteem was 

higher, major satisfaction was higher.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grams promoting 

major satisfaction and appropriate counseling and academic guidance for nursing students are 

needed for college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promote colleg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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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에게 있어 학교생활 적응은 성공적인 대학생

활적응의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는 개인과 환

경을 대학환경으로 구체화시켜 학문적,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이행하는데 발생되는 문제들을 직면하는 대학

생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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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적응과정을 통해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그들

의 학업적 성과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유대관

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1]. 대학시절은 젊은이들이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

는 졸업 후 직장을 얻기 전 준비 시기로서 대학생활동

안 자신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책임지며 적응하는 단

계를 거쳐 성장하고 발달하게 된다[2]. 이 시기에 대학

생들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는 정서적 요

인, 사회적 요인, 가족 내 스트레스 및 신체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3][4]. 한국의 대학생들

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 충분한 시간

을 갖고 고민하여 전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대학생

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으며, 대학졸업 후 

청년실업의 증가로 인해 대학생활 동안 대기업이 원하

는 스펙 쌓기에만 맹목적으로 열을 올리고 그들의 미래

에 대해 불확실하고 모호한 가치관을 갖게 된다. 간호

대학생들은 타과 학생들과 같은 학업적 스트레스를 경

험하는데 이와 더불어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나

가기 전의 준비 과제물이나 임상실습기간 동안 부여되

는 임상사례 보고서와 과제물 및 실습 업무 등으로 임

상실습과 관련한 과중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5]. 이러

한 스트레스는 간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 훈련과정 동안 학업수행 및 적응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6]. 실제로 간호대학생들이 

실습과정 동안 행하는 실습행위가 환자들에게 해를 입

힐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수행하게 되어 실수에 대해 

증가하는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7]. 간호대학생들은 시

간이 갈수록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외향

적인 성격의 학생들조차도 감정적 스트레스로 더욱 힘

들어하며[8], 간호학과와 관련된 과도한 학과 스트레스

로 인해서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

고 자퇴를 한다고 하였다[9]. 이러한 것은 간호대학생들

이 타과 학생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최근의 청년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타 전공자들에 비

해 비교적 높은 취업률 때문에, 전공에 대해 깊은  고민

이나 고려 없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현 상황

에서, 적성의 불일치와 전공만족도의 감소로 간호대학

생들은 대학생활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11].

이러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자아

존중감은 개인이 지닌 자존감의 개인적 가치를 인식하

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성공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12].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과정 동안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근간을 익히며 이러한 자아존

중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감이 높

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3], 대

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14][15], 간호학과의 임상실습만족과도 강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16], Baumeister, Campbell, 

Krueger와 Vohs[17]은 자아존중감이 성공적인 학업수

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

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

단의 과정이 되는 것으로 진로탐색행동과 유익한 상관

을 가지는 것으로[18],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을 의미한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과수업에 참여하거나 

학교생활과 교과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서 

그들이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이룬

다고 하였다[19].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전

공만족도가 낮아 그들의 공부를 중단하거나 학교행사

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학생들보다 그들의 학과수업을 

지속하며 더 헌신적이라고 하였다[20].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은 대학생에게 있

어 대학생활적응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교육현장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수업에서 뿐

만 아니라 졸업 이후의 삶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보다 

높은 성취도와 내재동기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21]. 미래 자신의 전공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단지 

수능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한 대학생들은 전문적 

교육 과정에서 전공만족도가 낮아진다[22]. 전공 만족

도가 낮아지면 학업성취도도 낮아지게 되어 결국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전공만족도는 전

공 관련 학업의 수행이나 집중 및 문제 해결능력과 간

호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임상실습만족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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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3]. 

이러한 과정들은 대학생활적응에서 중요한 요인들이

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전공

만족도 정도를 분석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간호 전문직인으로서의 가치를 확

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전공만족

도,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

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전공

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 충청도와 경상도 3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자

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취

지를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다. 참여과정에

서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

려주었고, 연구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

장됨을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 power 

program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는데 효과 크기는 중간크

기로 .3,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예측 검

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표본수는 134명으로 필요

한 대상자수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연구도구
3.1 자아존중감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

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서는 Rosenberg[24]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self-esteem scale)를 전병제[25]가 번안하여 수정 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병제[25]의 연구에서 Cronbach's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85이었다.

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

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

단 과정의 산물이며[18],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개발

된 학과평가 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와 

Braskamp, Wise와 Hengstler[26]가 대학생의 전공학과

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학과평가조사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간호대학생의 특

성에 맞게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총 32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만족, 

관계만족, 관심만족, 인식만족, 학교만족, 재학 중 진로

전환, 졸업 후의 진로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

로 측정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88이었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
는 교과만족이 .81, 관계만족이 .78, 관심만족이 .81, 인

식만족이 .86, 학교만족이 .78, 졸업 후 진로 .79, 재학 중 

진로전환 .89이었다.

3.3 대학생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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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

과 대인관계나 과외 활동 등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

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

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27].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28]이 번안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9점 척도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

지 않다, 3=보통이다, 4=다소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 

적응, 대학생활만족도 등의 네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총 

6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Baker와 Siryk[27]가 

개발할 때 본 도구의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73에서 .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타당도를 분

석하여 검증한 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하위 요인별 

신되도 계수 Cronbach's ⍺는 학업적응이 .83, 사회적

응이 .76, 개인-정서 적응이 .86, 대학생활만족도 .76이

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

였다(승인번호  P01-201310-SB-02-02). 자료 수집은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

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1월 15

일에서 2013년 12월 20일까지였다. 자료수집 전에 연구

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

고, 설문조사에 불응할 권리가 있으며, 설문에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 처리되어 대상자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 참여 동의

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설문지 

작성 방법을 직접 설명하고 배부하였으며, 작성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이 소요되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대상

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회수된 19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8부를 제외하고 총 182부가 

분석되었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

였다.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

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은 ANOVA와 

t-test로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분

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변수간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대

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

의하게 나타난 반응 변수들을 포함하여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총 182명으로 평균 연령이 20.19세

(SD=0.15)이었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은 91명(50.0%), 

2학년은 64명(35.2%), 3학년은 27명(14.8%)이었다. 성

별은 여자가 160명(87.9%), 남자가 22명(12.1%)이었으

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83명(45.6%)이었고 종교가 없

는 경우가 99명(54.4%)이었다. 거주형태는 부모님 집에 

함께 사는 경우가 87명(47.8%)이었으며, 자취나 하숙을 

하는 경우가 46명(25.3%), 기숙사가 49명(26.9%)이었

다. 학과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은 학과수업이라고 응

답한 경우가 144명(79.1%), 교우관계라고 응답한 경우

가 18명(9.9%), 기타(통학 거리, 적성에 대한 고민 등)가 

20명(11.1%)이었으며, 동아리 활동을 규칙적으로 참여

하는 경우가 32명(17.6%), 불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 69명(37.9%)이었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81명(44.5%)이었으며, 가족 구성원 중 가장 많

은 도움과 지지를 받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아버지라

고 응답한 경우가 119명(65.4%)이었으며, 정서적으로는 

어머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141명(77.5%)이었다. 한 달 

용돈은 3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119명(65.4%)

이었으며, 전공선택할 때 본인 의사로 지원한 경우가 

83명(45.6%),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가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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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취업이 용이해서가 31명(17.0%), 성적에 맞춰

서가 8명(4.4%)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N=182)
특성 n %

나이 Mean±SD 20.19±0.15 
학년 1학년 91 50.0

2학년 64 35.2
3학년 27 14.8

성별 남 22 12.1
녀 160 87.9

종교 있음 83 45.6
없음 99 54.4

거주형태 부모와 거주 87 47.8
자취 및 하숙 46 25.3

기숙사 49 26.9
학과생활의 어려움 학과수업 144 79.1

교우관계 18 9.9
기타 20 11.0

동아리활동 규칙적 32 17.6
불규칙적 69 37.9
전혀 없음 81 44.5

경제적 지지 아버지 119 65.4
어머니 63 34.6

정서적 지지 아버지 17 9.3
어머니 141 77.5

형제 자매 17 9.3
기타 7 3.8

한 달 용돈 30만 원 이하 119 65.4
31만 원 이상 63 34.6

전공 선택 동기 본인 의사 83 45.6
부모나 선생님의 

권유 60 33.0
취업이 용이해서 31 17.0
학교 성적에 맞춰 8 4.4

2.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정

도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4점 만

점에 평점 2.65점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

에 평점 3.43점으로 나타났으며 7개의 하위영역 중에서 

인식만족이 4.22점으로 가장 높았고, 관심만족이 3.71

점, 졸업 후 진로가 3.54점, 교과만족이 3.50점, 관계만

족이 3.41점, 재학 중 진로 전환이 1.45점으로 가장 낮았

다.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평점 3.14점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하위영역 중에서 대학환경에의 적응

이 3.52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적응이 3.09점, 개

인․정서적 적응이 3.05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적응이 3.0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2].

표 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
응 정도 (N=182)

개념 Mean±SD
자아존중감 2.65±0.14

전공만족도 총점 3.43±0.03
교과만족 3.50±0.04
관계만족 3.41±0.05
관심만족 3.71±0.04
인식만족 4.22±0.03
학교만족 3.01±0.04

재학 중 진로전환 1.45±0.05
졸업 후의 진로 3.54±0.02

대학생활적응 총점 3.14±0.05
학업적 적응 3.04±0.02
사회적 적응 3.09±0.03

개인-정서적 적응 3.05±0.03
대학환경에의 적응 3.52±0.04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공
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

생활적응 정도는 [표 3]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학과 생활의 어려운 점(t=3.74, p=.026)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우관계가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학과수업이나 기타(통학 거리, 적성에 

대한 고민 등) 부분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자아

존중감이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학년별(F=16.87, 

p<.001), 성별(t=3.97, p<.001), 종교(t=2.26, p=.025), 동

아리 활동(F=7.85, p<.001)과 간호학과 지원동기

(F=3.74, p=.01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의 

경우 1학년과 3학년이 2학년의 전공만족도보다 더 높

게 나타났으며, 성별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전공만족

도가 더 높았고, 종교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가 종교

가 없는 경우보다 전공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동아리 활동의 경우는 불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학

과 지원 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본인 의사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가 부모님이나 선

생님의 권유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보다 전공만족

도가 더 높았다. 대학생활적응은 학년별(F=3.21, 

p=.042), 성별(t=3.90, p<.001), 동아리 활동(F=3.70, 

p=.02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의 경우는 3

학년이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성별의 경우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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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에 따른 차이  (N=182)

변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M±SD
t or F (p)/
scheffe’s test

M±SD
t or F (p)/
scheffe’s test

M±SD
t or F (p)/
scheffe’s test

학년
1학년a 2.65±0.18

.03(.966)
3.54±0.33 16.87

(<.001)
a,c>b

3.15±0.44 3.21(.042)
c>b2학년b 2.65±0.22 3.21±0.46 3.0±60.35

3학년c 2.66±0.19 3.55±0.28 3.29±0.36
성별 남자 2.65±0.15 .07(.939) 3.74±0.39 3.97(<.001) 3.44±0.37 3.90(<.001)여자 2.65±0.20 3.38±0.39 3.10±0.39
종교 유 2.67±0.16 1.16(.244) 3.50±0.38 2.26(.025) 3.18±0.42 1.09(.277)무 2.64±0.22 3.36±0.42 3.11±0.39

거주형태
부모와 거주 2.63±0.17

1.22(.295)
3.41(0.38)

1.10(.332)
3.18±0.36

1.07(.345)자취 및 하숙 2.68±0.24 3.38±0.53 3.07±0.51
기숙사 2.67±0.19 3.50±0.29 3.14±0.34

학과생활의 
어려움

학과수업a 2.63±0.19 3.74(.026)
a,c<b

3.44±0.39
2.19(.115)

3.14±0.41
.17(.841)교우관계b 2.76±0.13 3.48±0.37 3.09±0.32

기타c 2.68±0.20 3.25±0.51 3.16±0.40

동아리 활동
규칙적 2.63±0.18

.46(.632)
3.49±0.06 7.85(<.001)

a>b
3.23±0.42 3.70(.027)

a>b불규칙적a 2.67±0.16 3.55±0.34 3.21±0.44
전혀 없음b 2.65±0.22 3.30±0.43 3.05±0.34

경제적 지지 아버지 2.65±0.21 -.13(.894) 3.40±0.39 -1.14(.255) 3.15±0.37 .29(.770)어머니 2.65±0.17 3.47±0.42 3.13±0.46

정서적 지지
아버지 2.61±0.31

.31(.812)
3.34±0.34

.75(.518)
3.25±0.33

.65(.582)어머니 2.66±0.18 3.42±0.41 3.12±0.41
형제 자매 2.65±0.16 3.54±0.37 3.16±0.42

기타 2.67±0.13 3.50±0.46 3.23±0.32
한 달 용돈 30만 원 이하 2.67±0.17 1.37(.172) 3.43±0.35 .22(.820) 3.10±0.40 -1.61(.108)31만 원 이상 2.62±0.22 3.42±0.49 3.21±0.39

전공 선택 동기
본인 의사a 2.65±0.20

.35(.784)
3.53±0.38

3.74(.012)
a>b

3.23±0.46
2.86(.068)부모나 선생님의 권유b 2.65±0.18 3.32±0.41 3.10±0.30

취업이 용이해서 2.64±0.20 3.37±0.44 3.04±0.38
학교성적에 맞춰 2.72±0.15 3.29±0.20 2.93±0.32

가 여자보다 높았고, 동아리 활동의 경우는 불규칙적으

로 참여하는 경우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대학

생활적응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사이의  
상관 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는(r=-.076, p=.305)

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r=.211, p<.001)간, 전공만족도와 대학생

활적응(r=.527, p<.001)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4]. 

표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간
의 상관관계 (N=182)

변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r(p)

자아존중감 1.000 -.076(.305) .211(<.001)
전공만족도   1.000 .527(<.001)
대학생활적응 1.000

5.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

계(Tolerance, 기준 0-1)가 1.0이하이고, 분산팽창인자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기준 10 이하)가 10보

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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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검정을 통해 

오차의 자기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1.912로 오차항간

에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예측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16.98, p<.001), 34.6%의 설명력을 보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β=.452, 

p<.001), 학년(β=.178, p=.005), 자아존중감(β=-.175 

p=.004), 성별(β=-.161, p=.011)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전공만족도임이 확인되었다. 

표 5.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SE β t p

상수 2.960 .477 6.204 <.001
성별 -.201 .078 -.161 -2.555 .011
학년 .100 .035  .178 2.826 .005

동아리 활동 -.048 .035 -.088 -1.366 .174
자아존중감 -.361 .124 -.175 -2.909 .004
전공만족도 .448 .065  .452 6.916 <.001

Adj. R2     .346
F=16.98   p<.001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전

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

학생활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의 

개선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평점

3.14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3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지혜와 박미정[29]의 연구

에서 5점 만점에 평점 2.96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은 최지혜와 박미정[29]의 연구

에서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심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74.1%가 되었는데 이러한 높은 비율이 대학생활 적응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본 연구보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점수가 다소 낮게 나왔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양경희, 이정란과 박복남[30]은 간호학과 신입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

에 평점 3.34점으로 본 연구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은 양경희, 이정란과 박복남[30]

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는

데 신입생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

으로 대학 내 동아리 활동이나 기타활동에 참여하며 대

학의 낭만을 즐기려 열린 자세를 갖고 대학생활에 적응

하는 시기이므로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점수가 높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대

상자가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간호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간호대학생

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서 적절한 학교생활에 필요

한 정보 제공 및 적극적인 상담 및 지도활동을 수행하

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2.65점으로 성기월, 

곽오계와 이원희[31]의 연구에서 4년제 간호대학생들

의 자아존중감 정도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Iacobucci, Daly, Lindell과 Griffin[32]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본 연구 결과 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이 

간호학을 전문직으로서 가치있게 여기며[32], 이러한 

신념과 가치는 직업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정직함, 

너그러움과 유익함과 같은 자신의 가치관을 확장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33]. 그러므로 대학생활에

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안과 이러

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

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은 3년제 간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효주와 정향인[14]의 연구 결

과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효주와 정향인[14]의 

연구에서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3년제 간

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추정한 

결과와는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4년제 일반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박선영[34]의 연구에서 자아존

중감이 간호대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대학

에서는 간호 전문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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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3

점으로 중간이상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별 점수는 교

과만족이 3.50점, 관심만족이 3.71점, 관계만족이 3.41

점, 인식만족이 4.22점, 학교만족이 3.01점, 졸업 후 진

로는 3.54점, 재학 중 진로전환은 1.45점으로 인식만족

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강영숙과 황선경[35]이 

부산과 경상남도의 1,2,3학년의 3년제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3.84점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시라[36]가 4년제 간호대

학의 2,3,4학년의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전공만족도는 3.77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은 이시라[36]의 연구

에서 67.1%가 본인 스스로 간호대학을 선택한 반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45.6%만이 본인 의사로 간호학과에 

지원하였으며 이처럼 본인 스스로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을 것이라 여겨

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여학

생의 전공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시라[36]의 연

구에서는 모두 남자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는 점이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여

겨진다. 이시라[36]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하게 전공만족도 중 인식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직을 인식할 때 본인 스

스로도 만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안정적인 직

업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강영숙

과 황선경[35]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높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전공

만족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별로 구분하여 전공만족도를 분석

하였을 때 수도권 4년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3.2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 또는 3,4년제 대학 간의 차이라

기보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했을 때 학과를 선택할 때 자

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나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했는지

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차이가 난 것이므로 고등학교 과

정에서 진로 설계를 도울 수 있는 진로 지도교육이 필

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대학과정에서는 전공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 연구를 통해 

파악하여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와 대학

생활적응을 분석한 결과 학과 생활 중 학과수업을 어렵

게 여긴 대상자는 교우관계를 어렵게 여긴 대상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낮았다. 이는 대학생활은 전공과목을 

배우고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단계에 있는 시기로서 전

공과목을 어렵게 여긴 대학생이 더 낮은 성취감의 저하

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았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러

한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는 학교생활에 만족을 느끼며 대학

생활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공만족도

가 높을수록 학과수업에도 적극적이고 교우관계도 원

만하며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함으로써 학교생활의 만

족도는 커지고 이러한 것은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하게 

이끌어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의 증

진을 통한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프로그

램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대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수의 질 높은 강

의 및 효율적인 이론-임상실습의 운영체계를 통해 대

학생활의 적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학년, 성별, 종교, 동아리 활동과 간호학과 지원 동기

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년이 1학년이나 3학년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남

자의 전공만족도가 여자의 전공만족도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종교가 없는 대상자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에서

도 불규칙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전

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미아[37]의 연구에서 봉사 활동

을 하는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게 측정된 연구와 본 연

구결과에 근거하여 학교 내 봉사동아리 활동이나 간호

학과 추진에 의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에서도 본인 의사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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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전공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성별, 동아리 활동에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학년이 1학년과 3학

년 간호대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의 점수가 더 높고, 남

자가 여자보다 대학생활적응의 점수가 더 높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가끔 동아리 활동을 참여하는 대상자가 전

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대학생활

적응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

들이 동아리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과 

욕구를 드러냄으로써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것이라 생

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수현과 이지영[38]의 연

구에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 대상자일수록 학교생

활 적응을 잘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다중 회귀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학년, 자아존

중감, 성별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미혜[39]와 정효주와 정향인[14]의 연구 결과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를 높

이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으며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 참여의 기회를 늘리고 교우관계를 돈

독히 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전략과 교

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2개의 지방대학과 1개의 수도권의 간호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하였고 4학년 간호 대

학생들이 포함되지 못했으며 간호대학생들만의 특징적

인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고 일반화된 변수만을 측정한 

제한점이 있으며 남학생의 비율이 적게 측정된 점이 있

다. 이는 현 간호대학의 80∼90%는 여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아 남학생의 특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서 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하

고 간호대학생만의 중재방안을 탐색하여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한

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의 간호대학생 182명이었으

며,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연구자가 직

접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전공만족도 중 인식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학 중 진로 전환이 가장 낮았다. 대학생활

적응에서 대학환경에의 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

업적  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학과 

생활 중 교우관계가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의 자아존중

감이 학과수업이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더 높았으

며, 전공만족도는 학년이 높을수록, 남자가, 종교가 있

는 경우가, 동아리 활동을 가끔 하는 경우가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 의사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전공을 선

택한 경우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대학생활적응

은 학년이 높을수록, 남자가, 동아리 활동을 불규칙적으

로 하는 대상자가 전혀 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

계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은 높게 나

타났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

았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

도, 자아존중감, 성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간호대

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인 요인은 

전공만족도이었으므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학과에서 적절한 학업지도 및 교과과정의 개선 및 

특성화된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공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대학생활의 적응을 도움으로서 간호 전문직인

으로서의 가치관과 자부심을 양성해내는 것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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